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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순번은 앉은 자리에서 읽혀야 한다
병원 대기실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느리게 흐른다. 접수하고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화면부터 찾는다. 지금

부르는 번호가 몇 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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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01 접수 데스크 위, 띠처럼 남는 자리가 있다

02 화면은 순번 발행기와 연결될 때 비로소 안내가 된다

03 하루 열두 시간을 매일 켜두는 화면은 따로 있다

본문 속 수치

40~50cm
문틀 위, 벽 몰딩 아래로 남는 공간

이 40~50cm 남짓인 곳이 많다.

55인치
여기에 55인치 가로 패널을 억지

로 올리면

65인치
좌석 정면 벽처럼 세로 여유가 있

는 자리라면 55·65인치 단독 패널

이 낫다.

16~24시간
상업용 DID 패널은 애초에 하루

16~24시간 연속 구동을 전제로

설계된다.

내 앞에 몇 사람이 남았는지.

그 숫자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대기실 전체가 조용히 불안해진다.

순번은 소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한다

접수 데스크 앞의 풍경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번호표를 뽑고, 벽에 붙은 종이 순번표를 보고, 간호사의 호명을 기다

린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날 때 생긴다.

호명은 데스크 근처에서만 들리고,

종이 순번표는 앞에 사람이 서면 그대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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